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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식 <숲의 내부(부분)> 종이에 아크릴, 75 x 428 cm, 
2010-2011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최연소 작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문성식의 <풍경의 초상>U이 열린다. 작가는 빠르고 정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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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현대의 풍경 속에서 본인이 인식하는 또 다른 유형의 
풍경화를 그려 내고자 노력한다.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진 연필 
드로잉은 특유의 흑색으로 매우 동양화적인 느낌을 주며 특히 
세필로 그려진 아크릴 작품들에서는 사소한 사물까지 동일한 
관심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주변의 인물과 동물 등을 소재로 하여 그들이 이루어내는 관계를 
표현한 드로잉 50여 점과 신작 회화를 선보인다.

문성식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 종이에 연필, 
48.5×106cm, 2007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1층 전시장에는 스케일이 커진 신작 페인팅과 드로잉 작품들이 
무한한 눈동자들처럼 빽빽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다.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긴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작가는 
한정된 캔버스 대신 장지를 사용했다. 특히 동일한 정성으로 작품 
전체를 세밀하게 표현한 <숲의 내부>에서는 미미한 사물들에 
대한 불교적 성찰에 가까운 작가의 진지한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작업실을 오가며 시간의 
간극에 의한 풍경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작업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된 작품 <밤>은 산에 대한 사물의 배치가 아닌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 재조립한 풍경으로, 그것들의 배치가 함축하는 것은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노스텔지어 같은 것이다. 한편 소소한 사건들을 
좀 더 간결하게 기술한 드로잉 작품들 중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는 고향 김천 집에서 할머니의 초상을 치른 작가의 경험을 
담고 있다.

● 문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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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및 동대학교 
전문사.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최연소 참여, 
키미아트에서 개인전, 현재 몽인 아트스페이스 3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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